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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대

선 국면에서는 테마주 생애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는 선거

일이 임박하면 테마주 주가가 떨어지면서 

과열이 해소됐지만 이번에는 공매도 제한

으로 주가 하락이 지체될 수 있다는 분석

이다. 다만 주가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

기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대선 테

마주 83개 종목을 분석한 ‘20대 대통령 선

거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소고’ 보고서

를 2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의 테마주로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

되는 83개 종목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기

업 경영진 사이에 공통 지인(44%), 경영진

과의 사적인연(18%), 학연(16%) 등 해당 

기업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매우 

막연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정

치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

주가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는 주식 종목을 일컫는다”

면서 “기업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

는 정치테마주 현상은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보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주가

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전 대선 정치테마주와 마찬가지로 20

대 대선 정치테마주도 관련 후보의 여론

조사 지지율 등락이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연초 대비 962% 가격이 

급등했던 종목도 있었다. 정치테마주로 

거론되자마자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바

로 거래가 정지된 경우도 존재했다.

일부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대 대선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던 

2020년에는 96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정치테마주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작년에는 148번을 기록해 상한가 빈도가 

54.2% 증가했다. 반면 일반종목의 상한가 

빈도는 지난해 38.4% 감소했다.

정치테마주의 가격 급등은 일반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18·19대 대선 과정에서 

각각 상위 두 후보의 정치테마주로 분류

된 64개 종목은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모

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과거 두 정치테마주 지수는 

선거일 기준 13~24거래일 전부터 빠르게 

하락했다. 이번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거래가 규제되면서 과거 정치테

마주처럼 선거일에 임박해서 주가가 하락

했던 패턴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향후 주

가 하락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

자자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미국 주가상승까지 가세… 순대외금융자산도 ‘껑충’

<1면에서 계속> 특히 지분증권 투자가 늘

어난 가운데 미국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대외금융부채 증

가폭보다 더 크게 늘면서 대외금융자산에

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020년말보다 1718억달러 급증한 63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

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미 증시에서 다

우존스가 18.7%, 나스닥이 21.4% 상승했

고, EU(21.0%)등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대외채권은 1조77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502억달러 증가했다. 중앙은

행의 준비자산과 기타부문의 무역신용 등

이 늘면서 단기 대외채권은 384억달러 늘

었고, 기타부문의 채무상품 직접투자 등

이 증가하면서 장기 대외채권은 118억달

러 늘었다. 일반정부, 중앙은행, 예금취급

기관, 기타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285억달러로 836

억달러 증가했다. 단기외채는 기타부문의 

무역신용이 주도해 전년보다 69억달러 증

가한 1662억달러였고, 장기외채는 일반정

부의 부채성증권이 주도하면서 767억달러 

늘어난 462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 증가액보다 대외채무 증가액

이 훨씬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

은 4494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334억달

러 감소했다.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

팀장은 “외국인들이 국내 장기 채권에 투

자하는 등 부채성 증권 투자가 확대된 영

향이 가장 컸다”면서 “여기에 IMF가 지난

해 114억 달러의 SDR(특별인출권)을 배분

했는데 이 자금이 채무로 분류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과 외채건전성은 소

폭 개선됐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

율(35.9%)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비중

(26.4%)은 전년말 대비 각각 0.1%p, 2.8%p 

하락했다.

유 팀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

면 장기채권은 천천히 빠지고 단기채권은 

빠르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외채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건전성 측면

에서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美 주가 상승·증권투자 증가 등에 대외금융자산 1982억달러 급증

순대외채권 감소세… 단기외채비율 감소, 건전성 측면 긍정적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

진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모습. � 뉴시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재명(사진 왼쪽) 더불

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사진 오른쪽) 국민의힘 후

보의 테마주들은 기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

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 뉴시스

李·尹 테마주 83개, 지인·사적인연·학연 등 기업가치와 무관

“대선 테마주, 공매도 제한에 주가 하락폭 커질 수 있어”

달릴까 말까
(2.23 공시)

▶ 삼성중공업[010140]=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9985억원 규모 LNG운반선 4척 

수주

▶ 엑세스바이오[950130]= 연결기준 지

난해 영업이익 전년보다 278.6% 증가한 

2601억원… 매출 314.7% 급증한 5051억원

▶ 셀트리온제약[068760]= 지난해 연

결기준 매출액 전년대비 70.7% 늘어난 

3987억원… 영업이익 102.3% 증가한 

478억원

▶ LG전자[066570]= 태양광 패널 사업 

생산 및 판매 종료

▶ LX인터내셔널[001120]= 자회사 에코

앤로지스부산 주식 900만주 450억원에 

취득 결정

▶ 에스티아이[039440]= 283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 웰바이오텍[010600]= BGF리테일 등

과 64억원 규모 코로나19 자가검사 테스

터 공급계약 2건 체결

▶ 진원생명과학[011000]= 美 업체와 30

억원 규모 플라스미드 DNA 공급계약 

체결

▶ 칩스앤미디어[094360]= 中 업체와 42

억원 규모 비디오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중국 방역정책 변화 가능성, 각

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3가지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증권업

계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극단적 상

상에 의한 스트레스에는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며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지수는 

저점을 계속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확인할 이슈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

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짚었다. 전

면적 무력 충돌로 번지기보다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유사하게 돈바스 지역

에 대한 러시아 병합 자치국 국민투표 진

행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교환하

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림

반도 사례의 경우 글로벌 지수는 1~3%

의 하락을 경험했다”며 “현재는 고물가

에 대한 우려가 높아 과거 지정학적 이

벤트 사례의 평균치인 약 4%내외의 충

격을 예상하고 크림반도 사례와 유사하

게 진행될 경우 이후 낙폭을 만회할 것이

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정책

의 변화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 

혔다. 

중증 치료 시스템이 취약해 중국 정부

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

성은 낮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낮은 치사

율과 양회에서 발표될 목표 경기 수준 달

성을 감안해 항만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 내 일부 이동 완화 정책 등을 시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중국 탈탄소 에

너지 완화 정책과 맞물려 중국 생산 및 

출하부터 시작되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중

국 소비도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2 수준

까지는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월 물가지표 발표와 각국 통

화정책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물가에 대

한 우려와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

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삼성생명이 지난해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삼성전

자 특별배당과 계열사 이익이 늘어난 

덕을 크게 봤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생

명은 기업설명회(IR)에서 지난해 연

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6.1% 

증가한 1조46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배당수익만 1조

7800억원을 벌었다. 이는 1분기 삼성

전자 특별배당 8020억원을 포함한 액

수로 전년보다 88.16% 증가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 계열사 수익이 

늘면서 삼성생명의 연결 이익이 증가

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코스피, 우크라發 리스크 등 

       이슈 확인하면 저점 높아질 것”

삼성생명, 순이익 1조4694억

작년 배당수익만 1조7800억

자본연 분석 결과

NH투자증권 “中 방역정책, 각국 통화정책 주목”


